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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대청도에서 태어나 72년도에 인천으로 이사옴, 까치사거리에 개천이 있었던 기억, 인

천에 와서 밤에 전기불이 들어와 놀란 기억, 시골보다도 고향 같은 인천

주요 색인어 대청도, 미추홀구, 물길, 개천, 마굿간, 수도, 전기불, 까치사거리, 인천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72년 무렵의 미추홀구

00:00:00~

00:09:27

▷ 구술활용동의서

▷ 개인정보동의서

▷ 음성파일

▷ 원고 원본

- 대청도에서 태어나 72년에 인천으로 옴.

- 남구청(미추홀구청)은 지금의 보건소 자리에 있었음.

- 숭의초, 인천남중이 있는 조용한 동네로, 근처에 2층집이 줄지어 

있었음.

- 미추홀구청은 당시 인천교육대학 자리였고 옆에 부속 초등학교가 

있었음.

- 제물포역은 옛날 시골길의 역처럼 기와를 인 것이었음.

2. 까치사거리의 개천

00:09:28~

00:14:08

- 까치사거리(장천사거리)에 있던 개천에 신발을 빠뜨렸던 적이 있

음.

- 물길이 까치사거리에서 전화국 쪽으로 있었음.

- 평소에는 바닥이 보이고 지저분했으며 양옆으로 상태가 좋지는 않

은 집들이 있었음.

- 76년 고2 무렵에는 형제들과 사촌들도 미추홀구로 와서 살았음. 

3. 마굿간이었던 집

00:14:09~

00:19:47

- 주차장은 마굿간이었고, 집은 말줄 쑤는 집을 개조한 것임.

- 마굿간을 막아 방으로 꾸며 세를 주고 사람을 들임.

- 주차장 벽으로 보이는 곳은 일제 강점기 사택이었음.

- 화장실은 차고에 있었는데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음.

- 70년대에 집에 수도가 있었음.

4. 미추홀구에 대한 회상 00:19:48~

00:29:34- 인천에 와서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.



- 당시 인천 중심가는 동인천으로 주안역 일대는 염전, 시청 일대는 

밭이었음.

- (숭의동은) 학군이 좋고 발전한 곳이었음. 과거에는 미나리밭이 

있었음.

-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독정이 고개에서 많이 살았음.

5. 도로와 물길

00:29:35~

00:30:53

- 숭의로터리 가는 길만 있다가 까치사거리에서 숭의오거리까지 직

진해서 가는 길이 생김.

- 물길이 남아 있는 모습은 잘 상상이 안 됨.

6. 고향 같은 미추홀구

00:30:54~

00:40:50

- 청소년 시절부터 살아 미추홀구가 시골보다 더 고향 같음.

- 넓다고 생각했던 도로가 지금 보면 아주 좁아 보임.

- 당시는 살기 힘들었지만 인간적이었는데 세상이 전부 변하는 것이 

아쉬움.


